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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섭취 후 발생한 급성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 1예
박진수, 김지혜, 윤문경, 김정은, 신유섭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Acute urticaria with angioedema following sea hare ingestion
Jin-Soo Park, Ji-Hye Kim, Moon-Gyung Yoon, Jung-Eun Kim, Yoo Seob Shin

Department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jou Uiversity Hospital, Suwon, Korea

Seafood is one of the common causes of food allergies to adults. The sea hare Aplysia kurodai is a marine mollusk which belongs to 
invertebrate gastropod that has been consumed as a food in Korea. Cases of acute toxic hepatitis after ingestion of sea hares have 
been reported, but few cases of allergic reactions to sea hare have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 33-year-old man was referred to 
our Emergency Department due to urticaria and periorbital/perioral swelling after eating sea hares. Approximately 10 years ago, he 
experienced similar allergic reactions to it. Skin prick and intradermal tests showed strong positive responses to crude sea hare aller-
gen extract. He was diagnosed with food allergy to sea hares. We herein report the first case of sea hare allergy after ingestion.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6;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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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알레르기는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발생하는 특이적 면역반

응에 의한 원하지 않는 신체반응으로 동일한 항원에 의해 증상이 
재발되며 비면역반응인 음식물 불내성(food intolerance)과는 구별

된다.1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으

며 성인에게서는 주로 해산물, 특히 연체동물(Mollusk)에 속하는 
어패류가 원인 음식물로 흔히 보고되고 있다.2,3 다른 음식물과 마
찬가지로 해산물(seafood)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은 경미한 발진, 두
드러기에서 호산구성 위장염, 아나필락시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2

군소(Aplysia kurodai, sea hare)는 해조류를 먹고 사는 해양 연
체 생물로 복족강 군소목 군소과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등의 얕은 수심에서 흔히 발견된다.4 널리 알려져 있
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해안가 지방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소가 가진 독성물질에 의한 독성간염이 유발될 수 있음이 알려

져 있다.5 현재까지 군소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은 국내외에 문헌상 
보고된 바가 없으며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군소에 대한 알레르기 

면역반응을 보인 환자를 처음으로 경험하였고, 군소 및 계통적으

로 유사한 다른 해산물의 추출액을 이용한 피부반응시험에서 양
성 반응을 확인하여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 33세, 남자

주소: 1시간 전 발생한 두드러기, 안구부종, 입술부종

현병력: 환자는 내원 전일 밤 11시경 삶은 군소, 홍합을 섭취하고 
잠이 들었으며 당일 새벽 3시경 잠에서 깬 뒤 눈 주위와 입술의 부
종, 얼굴 발진, 가려움증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알레르기비염 진단받고 증상 발생 시에만 약물 치료받

던 병력 있으며, 10년 전 삶은 군소를 섭취하고 한쪽 눈 주위 부종과 
발적이 발생하였던 과거력이 있으나 당시에 섭취 중단 후 곧 증상 
호전되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 3개월 전 당뇨, 6개
월 전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고 현재는 약물 치료 없이 경과 관찰 중
이다.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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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력: 10갑년의 흡연력

진찰 소견: 내원 당시 혈압 134/89 mmHg, 맥박수 분당 80회, 호
흡수 분당 16회, 체온 36.6°C였고 눈 주위, 입술 주위 부종을 동반

한 얼굴 및 상반신에 다양한 크기의 팽진과 홍반성 발진이 있었다. 
흉부 진찰상 호기 시 천명음은 청진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내원 당시 시행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7,600/
μL (호산구 0.6%), 혈색소 13.9 g/dL, 혈소판 309,000/μL였다. 혈청

생화학검사에서 글루코스 173 mg/dL, 총 콜레스테롤 229 mg/dL
로 상승된 소견 외에 모두 정상범위였다. 

ImmunoCAP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Uppsala, Swe-
den)으로 측정한 혈청 내 총 IgE는 95 kU/L (정상치, <114 kU/L)로 
정상이었으며, 홍합 특이 IgE는 0.01 kU/L, 새우 특이 IgE는 0.05 
kU/L, 고등어 특이 IgE는 0.05 kU/L로 정상범위였고 군소에 대한 
특이 IgE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다. 집먼지진드

기에 대한 특이 IgE는 미국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pter-
onyssinus) 5.20 kU/L, 유럽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
na) 13.20 kU/L로 높게 상승되어 있었으며, 혈청 eosinophil cation-
ic protein은 29.40 μg/L로 상승되어 있었고 tryptase는 1.86 μg/L로 
정상범위였다.

해산물 단백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반응시험 및 특이 IgE 항체 

측정: 환자가 섭취한 음식과 군소의 생물학적 계통 유사성을 고려

하여 군소, 삶은 군소, 소라, 멍게, 전복을 가공한 항원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부반응시험에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추출물을 
구할 수 없어, 저자들이 국내 해안가에서 채집한 군소 및 상기 해산

물을 생물 혹은 냉동된 상태로 구입하고 직접 가공하여 단백추출

물을 제조하였다. 각각의 냉장보관된 생물을 잘게 조각낸 후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phosphate-buffered saline, PBS)와 혼합하여 믹
서기를 이용하여 갈아 낸 뒤 4°C에서 1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
출 용액을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를 시행하였으며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따로 분리하여 0.45-μm filter를 이용하여 투석하

였다. 투석 후 얻어진 물질을 Bradford assay로 정량하고 sodium 
dodecyl sulphate-polyacrylamide gel eletrophoresis로 단백질 성분

을 확인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종류에 따라 
1.7–3.5 mg/mL로 확인되어 추출에 사용한 PBS로 모두 2 mg/mL
의 농도로 만든 후 피부반응시험을 시행하였다. 동일한 농도의 해
산물 단백 추출물로 5명의 정상대조군(군소 섭취력이 없음)에 대
해 피부반응시험을 시행하였고,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에 추가적인 피내 시험은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피부단자시험

(Fig. 1A) 결과 히스타민(10 mg/mL)에 대해 4 mm×4 mm의 팽진

을 보였고, 식염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으나 군소 2 mm×2 
mm, 삶은 군소 4 mm×3 mm, 전복 2 mm×2 mm의 팽진을 보였
고 소라와 멍게에는 반응이 전혀 없었다(Table 1). 환자가 군소 섭취 
후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더 많은 식품

알레르겐을 주입하여 계통적으로 유사한 다른 식품알레르겐과 교
차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2 mg/mL의 추출물을 주입하여 추가적

인 피내 시험을 시행하였다. 군소 8 mm×7 mm, 삶은 군소 23 mm

×14 mm, 전복 10 mm×8 mm, 소라 7 mm×7 mm, 멍게 6 mm

×5 mm의 팽진을 보여 삶은 군소에 가장 강양성 반응을 보였고

Table 1. Skin prick test and intradermal test results of multiple seafood allergens

Allergen 
Skin prick test Intradermal test

Wheal (mm) Erythema (mm) Wheal (mm) Erythema (mm)

Aplysia kurodai 2× 2 4× 4 8× 7 50× 45
Boiled A. kurodai    4× 3 20× 12 23× 14 56× 47
Batillus cornutus 0 0 7× 7 45× 37
Sea squirt 0 0 6× 5 50× 37
Haliotis midae 2× 2 2× 2 10× 8 45× 35
Histamine 4× 4 20× 18 - -
Saline 0 0 0 0

A B

Fig. 1. The results of skin prick test (A) and intradermal test (B) to each extract of mollusks show positive reactions to sea hare (A. kurodai, Aplysia kurodai). B. cornu-
tus, Batillus cornutus; H. midae, Haliotis m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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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B) 검사 당시 삶은 군소 추출물을 피내 주입 시 오심,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부반응시험 결과와 피내 주입 
시 발생한 증상을 고려하여 진단을 위한 경구유발검사는 추가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추가적으로 군소와 삶은 군소의 단백 추출물

을 이용하여 효소면역측정법으로 각각에 대한 환자의 혈청 내 특이 
IgE를 측정하였으나 유의미한 특이 IgE 상승 소견은 관찰할 수 없
었다. 환자는 삶은 군소를 먹은 후 혈관 부종이 발생한 과거력이 있
었고, 동일한 음식을 섭취하고 혈관 부종, 두드러기 증상이 재현되

었다. 이에 환자의 병력과 군소추출물로 시행한 피부반응시험 결과

를 토대로 환자를 군소에 의한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할 수 있었다. 
치료 및 경과: 내원 당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를 주사하고 

24시간 경과 후 얼굴 부종과 발적, 가려움증 증상 호전되었으며, 이
후 현재까지 다른 식품 섭취 후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 발생은 보고

하지 않았다. 군소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교육하였으며 계통적으로 유사한 다른 해산물 섭취 시 주의할 것
과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

였다.

고  찰 

식품알레르기는 보고에 따라 전체 인구의 2%–6%의 유병률을 
보이나 표준화된 검사를 통한 확진율이 높지 않아 정확한 빈도를 
알기는 어렵다.1,6 식품알레르기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 많고 진단은 환자의 병
력을 우선 고려하는데 확진을 위한 기본 검사로 경구유발검사를 
시행하고 이외에도 피부반응시험과 특이 IgE 항체 검사 등을 이용

하여 진단할 수 있다. 해산물 알레르기의 경우 지역별 식습관, 환경 
노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3,7,8 Chan 등9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
만에서 발생한 음식물 알레르기로 내원한 응급실 환자의 70%가 
해산물이 원인이었다.
해산물 알레르기는 과거 식품알레르기 병력이 없는 성인에서도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3 해당 음식물에 대한 알레

르기 소인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7 다른 식품알레

르기와 같이 해산물 알레르기도 다양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데 
경미한 피부발진에서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도 보고된 바 있다.6,7 국내에

서도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에서 해산물이 
원인인 경우가 8.2%로 조사되었다.10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해산물은 크게 척추동물인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갑각류, 연체동물로 분류하여 구별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단백질 항원성도 서로 다르다. 척추동물군

에 속하는 경우 parvalbumin이 주요 단백질 항원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갑각류, 조개류 등이 속한 무척추동물은 tropomyosin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8,11 특정한 해산물 종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
자는 같은 분류 내 다른 종에 교차반응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

고 최대 75%의 환자가 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6-8

군소는 연체동물문(Mollusca) 복족강(Gastropoda) 군소목

(Aplysiomorpha)에 속하는 해양생물로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

며 수심 5 m 전후의 다양한 저서환경에서 봄부터 여름에 걸쳐 매우 
흔히 발견된다.12 국내에서는 해안가 주민들에게 식용으로 사용되

고 일반적으로 군소의 보라색 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삶아서 섭취

한다. 현재까지 알과 함께 식용으로 섭취 후 군소가 가진 독성물질

에 의한 독성간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문헌으

로 보고되었다.5 이는 군소가 가진 디아실헥사디실글리세롤과 아
플리시아닌이라는 독성물질 때문이다. 국내의 증례보고에서 환자

들의 증상은 대부분 구토, 복통의 위장관 증상이며 혈액검사상 혈
청 빌리루빈 상승을 동반한 급성간염 사례로 알레르기 면역반응을 
시사하는 두드러기, 발진, 혈관 부종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증례의 환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군소의 독성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군소가 속한 복족강에 속하

는 생물 중 대표적으로 식용되고 있는 것은 소라, 전복, 달팽이 등이

다. 상기 해산물은 국내에서도 식용으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소라, 
달팽이, 전복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각각의 원인 단백질 항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소라(Turbo 
cornutus)의 경우 소라의 근섬유를 이루는 물질에서 추출한 Tur c 1
이 주 항원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tropomyosin 물질로 규명되었

다.13 전복(Haliotis midae)의 경우는 Hal m 1이라는 항원이 보고되

었고 역시 tropomyosin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근섬

유 구성물질인 tropomyosin은 복족강에 속하는 상기 생물 외에 다
른 무척추동물에서도 발견되며 34–36 kDa인 단백질로 용해성이 
있고 가열에도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15 갑각류에 속하는 새
우 등의 해산물에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으로 알려져 있
고 달팽이의 경우는 집먼지진드기와의 교차반응성이 알려져 있
다.16 현재까지 갑각류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이 있는 사람이 다른 무
척추 연체동물에 속하는 해산물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것은 
pan-allergen인 tropomyosin 때문으로 추정된다.17 본 증례의 환자

의 경우 과거 소라, 전복 등을 섭취한 병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알레

르기반응은 경험한 적이 없어 같은 강에 속하지만 각각의 생물이 
가진 개별적인 구조적 항원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환자의 피부반응시험 결과 군소와 삶은 군소에 가장 강양성을 

보였고 삶은 군소에 대한 반응은 환자가 섭취한 것과 같은 형태에

서 즉시형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복에도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전복은 군소와 같은 연체동물문 복족강에 
속하는 해산물로 계통적 유사성에 따른 구조적인 동일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복족강의 알레르기 항원성과 집
먼지진드기에 대한 환자의 특이 IgE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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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단백질 항원도 tropomyosin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힐 수는 없었다. 환자의 경
우 군소의 단백추출물을 이용한 특이 IgE 항체 검사에서 유의미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집한 
군소를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가 해동 및 삶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적인 변성이 일어났을 가능성과 현재까지 표준화를 거쳐 상용

화된 추출물이 없어 직접 검사실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변성이 
오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전 문헌보고에서도 전복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특이 IgE 항
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부반응시험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식품

알레르기 진단에서 특이 IgE 항체 값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아도 해
당 물질에 대한 면역반응이 없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14

해산물에 의한 알레르기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아나

필락시스 등의 중증의 증상으로도 발현되기에 식품알레르기가 의
심되는 환자에게 해산물 섭취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음식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면역 치료가 연구, 개발되고 있고 상
용화를 앞두고 있지만6,8 현재까지 식품알레르기의 일차적인 치료

는 회피요법8으로 가능한 환자의 알레르기 원인 음식물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군소에 대한 알레

르기 면역반응을 보인 환자를 경험하고, 군소 및 계통적으로 유사

한 다른 해산물의 추출액을 이용한 피부반응시험에서 양성 반응

을 확인하여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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